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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스만 제국이라는 이름은 제국의 황가인 오스만 가문에서 따 온 것이며, 오스

만 가문은 제국의 초대 군주인 오스만 가지(Osman Gazi)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. 영

어로는 오토만(Ottoman)이라고 한다. 오스만 제국 시대에 공식적으로 신민들을 가

리킬 때 쓴 말은 오스만인(Osmanlı)이었다. 이 말은 오스만 제국이 소규모 부족 국

가이던 시절 오스만 가문의 추종자들을 의미하던 말인데, 제국이 거대하게 성장하

면서 중앙 정부의 관리나 군인 등 제국 지배체제의 핵심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주로 

쓰는 말이 되었다.

이 책은 622년 동안 지속된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역대 36명의 술탄들의 업적과 

행적을 초상화와 관련 삽화 및 유물사진을 토대로 소개하고 있다. 오스만 제국은 

역대 술탄 중 제10대 군주인 슐레이만 1세(재위 1520년~1566년) 때에 이르러 국력

이 매우 막강해져 다른 나라를 압도하기에 이르렀으며, 그 영역은 동유럽과 북아프

리카에까지 확장하면서 제국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. 슐레이만의 치세는 군사적 

성공 외에도 건국 이래 오스만 제국이 형성해 온 국가제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러, 

제도상의 파탄이 없었던 훌륭한 이상의 시대로 기록되기도 한다. 슐레이만이 죽고 

난 후, 제국은 쇠퇴기로 접어들었는데,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대서양이 크게 번

성하자 오스만제국의 무역이득이 줄어들어 내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스페인이 강대

국이 됨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지위가 19세기까지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. 


